가인에 대하여

1326 최지나
경기외고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홍보부, ‘가인’ 이 있습니다. 각 학년당 대략 50명 정도가 가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가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외고에 입학하고서 2차까지의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가인은 총 네 가지, ‘기획조정부’, ‘영상제작부’, ‘SNS홍보부’, ‘컨텐츠 관리부’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부는 설명회를 기획하는 활동을 합니다. 두번째로 영상제작부는 가인의 많은 활동들과 경기외고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SNS홍보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경기외고의 설명회, 행사를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관리부는 가인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가인의 대표적인 활동은 경기외고의 행사 및 설명회를 안내하고 주도하는 것 입니다. 경기외고에는 8.15 설명회, 진로탐색의 날 등 여러가지 설명회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의 날에는 경기외고에 관심이 있어 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답을 해주고 여러가지 팁들을 알려줍니다. 가인의 부장, 차장이 학교를 PPT와 함께 소개한 다음, 가인 학생들은 각 조로 흩어져 학교를 투어 합니다. 이렇게 가인은 학교를 대표하여 활동을 합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만큼 가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인학생들은 설명회와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가인학생들은 학교의 얼굴이 됩니다. 어느순간 에도 예의를 갖추어 행동을 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다른 중요한 자질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경기외고를 홍보하고, 소개하려면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소개하다보면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가인을 하다보면 설명회 및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고, 때론 주말에 학교에 와야되는 등 여러가지 힘든 점들이 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면접을 거쳐서 된 가인,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